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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 중심의 선교  June
 01
•고린도전서 2:1-5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방법’으

로 선교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였습

니다(고전 2:2).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며 탁월합니다. 선교는 복음을 탁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가 임하도록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선교와 하나님 관점의 선교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 곧 그리스도인으로 불렸을 뿐입니다(행 11:26). 예수님은 모든 민족

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교리’를 기준으로 범

주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친

밀한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선교는 ‘제자도’와 연결됩니다.            제자는 ‘교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 안으로 데려오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느냐의 문제입

니다. 교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주하신 성령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변화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두 시간의 예배와 교리적 지식을 위해 값비싼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하

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온전히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선교는 제자로서의 삶을 누리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방법으로 

선교하고 있습니까?

❶ 복음 자체의 능력과 탁월함을 믿고 있습니까?

❷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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